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의료용 접합제 기술 먼저 선점하라!
특허청, 국내기술 아직 선진국보다 부족 … 생분해성-무독성 확보해야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사로 꿰매는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의료용 접합제로 봉합하는 시대가 가까운 장

래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의 의료용 접합제 연구개발 추세를 국내외 관련기술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998년부

터 2002년까지 총 26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BT 분야와 접목해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단백질과 천연 고분자소

재를 이용한 조직 접합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용 접합제란 넓은 의미로는 반창고로 대표되는 점착제로부터 의료용구의 포장, 외과용 점․접착제 및 

지혈제 등을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피부, 혈관, 소화기, 성형외과 등 의료 분야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접착

제를 의미한다.

의료용 접합제를 사용해 상처 부위를 봉합하면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고, 세균감염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으며, 상처회복 시간 단축과 치료비용 경감 등을 포함해 의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술용 봉합사 및 골조직 접합재료에 대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누

구나 손쉽게 상처 부위를 봉합할 수 있는 범용성 의료용 접합제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 접합제는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접합강도 이외에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 등의 생물학적 

특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므로 BT 분야 기술과의 접목이 필수로 지적된다.

한편,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의한 출

원은 한국화학연구원과 KIST에서 출원한 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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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의료용 접합제 개발이 BT 분야와 접목된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임을 감안할 때 국내 연구개발 역

사가 짧아 외국 선진기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학․

연․관을 망라해 B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어서 의료용 접합제 분야에서 소재개발 분야와 BT 분

야의 꾸준한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선진 외국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쟁력 있

는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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